
교양과목 공청회 설문조사 정리본

1. 설문대상 및 응답자
(1) 설문대상

○ 서울장신대학교 모든 학우

(2) 응답자

○ 총 18명 (신학과 9명, 사회복지 7명, 교회음악 2명) 응답

2. 교양과목이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댜앙함[0표(0%)], 다양함[2표(11%)], 보통[5표(28%)], 부족함[3표(17%)], 매우 부족함[8표(44%)]

○ 기타 의견(‘부족함’ 또는 ‘매우 부족함’을 선택한 이유)

ㆍ 교양과목의 스펙트럼이 부족하다.

ㆍ 대다수의 교양과목이 신학과 위주이며, 다양한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싶으나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6명이 답변함)

ㆍ 교양과목 수가 너무 적으며,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없다.

ㆍ 기독교 세계관, 성경 읽기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교양수업만으로 인식할 수 없다.



3. 현 교양과목 중 ’진로탐색’과 ’취창업의 길을 묻다’는 선택적 필수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수강한 
   후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1표(6%)], 그렇다[11표(61%)]. 아니다[4표(22%)], 전혀 아니다[2표(11%)]

○ 기타 의견(‘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를 선택한 이유)

ㆍ 진로나 취업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3명이 답변함)

ㆍ 전문성이 없다.

ㆍ 이전의 진로탐색 수업은 P/NP로서의 메리트만 있었지, 유용함은 느끼지 못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교재와 수업 내용이 되기를 바란다.

4. 현재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는 대학별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2표(11%)], 그렇다[12표(67%)]. 아니다[3표(17%)], 전혀 아니다[1표(5%)]

○ 기타 의견(‘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를 선택한 이유)

ㆍ 사회복지학과 학우들이 들을 만한 교양이 많이 없다. 대부분 신학과와 관련된 수업일 

   뿐이다.

ㆍ 사회복지학과에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은 상담 수업, 전산 실무만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이 적다.

 

 



5-1 ~ 8-3. 현재 듣고 있는 교양과목을 적어주시고, 만족도를 선택해주세요.

9. 각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교양 교과목을 개설한다면, 우리 대학에는 어떠한 주제의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술형)
ㆍ디자인, 영어회화, 국제경영, 비니지스 영어 등의 과목이 필요함

ㆍ인문학 강의가 필요함

ㆍ가정, 응급처치, 호신술, 금융, 건강 등의 과목이 필요함

ㆍ재정, 재무 관련 과목 개설이 필요함. 세 과 모두 재정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에,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ㆍ언어, 교회음악, 악기연주 또는 보컬 관련 과목이 필요함

ㆍ사회과학 및 교회음악에 관련된 교양과목이 필요함

ㆍ프로포절 작성, 드론 활용, 포토샵 관련 과목이 필요함

10. 마지막으로 교양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서술형)
ㆍ신학과 관련된 교양과목이 너무 많아, 다른 사회복지학과나 교회음악과 학우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학 교양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주제의 교양과목이 많아지면 다른 

  학우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ㆍ더 넓은 스펙트럼의 교양과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ㆍ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도움이 될 만한 수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순번 교과목 상 중 하

1 기독교 문화이해 5

2 기독교 문화창조 1

3 부모되기 교육 1

4 선교영어 1

5 생각의 발견 1

6 실버 레크리에이션 지도 1

7 여성과 사회 3 1

8 영상 세계와 가상세계 메타버스 1

9 영어 1 1

10 영화와 심리치료 1

11 인간과 사상 1 1

12 인성 지도와 코치 1

13 자연 건강과 푸드테라피 1

14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1 1

15 취ㆍ창업의 길을묻다 2 1

16 포스트휴먼과 종교의 미래 1

17 행복한 인격이란 무엇인가 3 1



교양과목 공청회 학교 측 답변 정리본

1. 사회복지학과 및 교회음악과 학우들이 들을 만한 교양과목이 적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
※ 신학교에 맞춰 인문학적인 공통 교양이 깔려야 하는 부분들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학우 

   들이 감안해줬으면 좋겠다.

ㆍ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이전에도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께 부탁하여 신규 교양과

  목을 신설하여 커리큘럼을 확장한 적이 있음. 이번에도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께

  부탁해서, 사회복지학과 학우들이 들을만한 교양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제안해

  보겠음.

ㆍ현 교회음악과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따라, 교회음악과 학우들을 위한 교양

  과목을 개설해주기 힘든 상황임. 하지만 내년에 신설되는 실용음악과 교수님들께

  서 예술에 대한 이해 또는 비평과 같은 과목을 담당할 예정이므로, 관련 분야의 

  교양과목으로 넓혀보도록 노력하겠음.

2. 영상 편집, 포토샵, 드론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
ㆍ교과과정으로 만들기에 전문적인 강사 혹은 교수진의 한계가 있기에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음. 대신 이러한 과목을 비교과과정(10 주차 내지는 그 이하)으로 

  신설하여 진행할 수 있음. 예시로, CTL에서 비교과과정의 해당 과목을 개설한 적

  이 있었음. 이처럼 비교과과정으로 진행할 수도 있음.

ㆍ신설되는 목회실천학부의 커리큘럼 중 미디어 및 음향 과목이 있으며, 관련 

  과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임. 따라서, 전공과목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닌,   

  교양과목으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제안해보겠음.

3. 선택적 필수 교양과목 ‘진로탐색’ 및 ‘취창업의 길을 묻다’의 수강 여부에 대한 답변
ㆍ코로나 19와 예산안 감소 문제로 인해 단조로운 수업의 형태가 유지됐었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